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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키스탄 144만 명  삼샤투바자르 아프카니스탄인 난민캠프콜롬비아  173만 명터키 365만 명

우간다 142만명

에티오피아 80만 명

방글라데시 87만 명

수단 104만 명

레바논 87만 명

독일 121만 명

터키 365만 명

이란 80만 명

파키스탄 144만 명

콜롬비아 173만 명

※ 2020년 말 기준

※ 난민의 대부분이 시리아인

※ 아프카니스탄인 78만 명, 이라크인 2만 명

※ 난민 대부분이 아프카니스탄인

※ 시리아, 이라크, 수단, 팔레스타인 순

※ 남수단인 85만 명 이상 추정

※ 대부분이 미얀마 로힝야족

※ 남수단인 62%, 콩고민주공화국인 28%

※ 난민의 99.9% 베네수엘라인99.9% 베네수엘라인

※ 남수단인 47.5%, 소말리아인 26.9%, 에리트레아인 18.6%

2021년 6월 20일 난민의 날에 발표 된 난민과

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나라 

상위 10개국은 터키, 콜롬비아, 파키스탄, 우간다, 

레바논, 독일 등의 순이다. 

세계 난민의 85%는 개발도상국들이 

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 대부분은 경제난과 

정치적 불안정성에 휘말려 있다. 

이 때문에 난민들은 보호국으로 택한 국가에서도 

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.

동영상 보기

2020년 말 기준, 어떤 국가가 
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
있을까?


